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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 최종 정리를 위한 논의 지속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사안개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사정 협약’(’20.7.28.) 이

후, 제3장인 사회안전망 확충 내용(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부

과·징수 분야와 재정확충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발제를 청취했다. 제

29차 전체회의(’20.9.18.)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사회보험 부과 현

황을, 제30차 전체회의(’20.10.8.)에서는 사회보험 부과·징수 국가별 사례(김재진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와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홍민기 한국노동연

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제31차 전체회의(’20.10.23.)에서는 모성보호 급여(박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와 관련하여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

을 바탕으로 제5차 공익회의(’20.11.6.)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정리 내용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공익회의에서 마련된 전국민고용보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위한 논의

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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